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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모든 평화를 종결짓기 위한 평화: 오스만 제국의 몰락과 현대 중동의 탄생』은 

1914~1922년 동안 연합국들이 오늘날의 중동 국가들을 탄생시킨 방법과 이유에 대

해 연구한 책이다. 당시 영국은 이라크, 요르단, 사우디아라비아를, 프랑스는 시리

아와 레바논을,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젠을 관할하였다. 저자 프롬킨

은 오늘날 중동 문제의 근원은 이들 유럽 국가들이 오스만 제국의 몰락 후 위험한 

방식으로 국가의 경계선을 구획한 것에 있다고 주장하였다. 특히 오스만 제국에 대

한 영국의 빈약한 정치적 논리와 무지의 결과를 강조하였다. 예를 들어 영국은 아

랍인들이 오스만 제국보다 영국 치하에서 사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.  

책은 총 11부로 구성되어 있다. 1~5부는 1차 세계대전 중에 보여준 영국군 군사

령관인 키치너(H. Kitchener)와 영국 관료 조직과의 괴리, 오해를 설명하고 있다. 

6~12부까지는 아랍인들에게 지원의 대가로 땅을 약속하는 상황을 담고 있다. 저자

는 영국의 관료주의적인 정치가들이 중동의 상황에 대해 무지하거나 잘못 알고 있

었다고 주장하였다. 저자는 처칠의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반박하고 있다. 1915년 갈

리폴리 상륙작전의 실패는 당시 사람들의 말과 달리 처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

니라 잘못된 작전의 희생양을 처칠로 삼았다고 주장하였다. 처칠은 처음에는 갈리

폴리 작전을 반대하였고, 실패 후에는 구조대를 보내려고 했다는 것이다. 1차 세계

대전 후 처칠만이 동부 지역의 이슬람교적인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, 

이는 타당한 주장이었다고 보았다. 저자는 처칠을 제외하고 중동에 무지한 영국의 

정치가들이 1922년 중동 지역을 결정지었고, 이것이 중동의 국경선과 정부의 논쟁

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. 


